
Q1.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앙카 루이스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두바이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AUT 1학년에 재학 중이고, 마케팅과 국제비즈니스를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2025년 7월 기준).

Q2. 뉴질랜드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 문화, 그리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뉴질랜드가 눈에 띄
었어요. 제 오빠랑 이모, 삼촌들도 여기서 공부했어서 믿음이 갔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요.

Q3. 두바이에서 자란 경험이 뉴질랜드에서 국제학생으로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두바이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항상 그런
환경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서도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
하게 느껴졌어요. 뉴질랜드도 다문화적이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서 적응하
고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Q4. 파운데이션 과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UT에 지원했을 때 제가 13학년을 마치지 않아서 바로 입학은 어려웠어요.
그때 AUT에서 UP International College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추천해줬는
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대학 진학이 훨씬 수월했고, 확실한
길이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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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파운데이션 과정은 어땠나요?
6개월 동안 빠르게 끝내는 집중 과정 (Fast-track)이었는
데, 진짜 대학 생활 준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일주일에 5
일 정규 수업이 있었고, 저는 마케팅, 경제, 영어, 마오리
역사 같은 과목을 들었어요. 덕분에 시간 관리랑 책임감
을 초반부터 키울 수 있었어요.

Q6. 파운데이션 과정이 대학 전공과도 연관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UPIC에서는 앞으로 대학에서 뭘 전공할지에
맞춰서 과목을 골라줘요. 저는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
어서 경제랑 마케팅 수업을 들었고, 컴퓨터사이언스나
헬스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과목을 들었어요.  

Q7. 파운데이션 과정이 AUT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완전요!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 AUT 캠퍼스를 적어도
네 번은 방문했어요. 여러 학과를 둘러보고,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직접 만나보고, 실제 대학 생활이 어떤지
미리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AUT에서 학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익숙한 느낌이었고, 훨씬 수월했어요.

Q8.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셉템버 (Mr. September) 선생님
이에요. 마오리 문화를 가르쳐주셨는데, 단순히 역사 수업
이 아니라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새로
온 사람으로서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 수업은 대학에 와서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Q9. AUT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뭔가요?
AUT는 실무 중심이라는 점이 정말 좋아요. 시험보다는
과제나 워크숍 위주라서 제 학습 스타일에 더 잘 맞고요.
학교 분위기도 유연하고 서포트도 잘 돼요.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튜터 중에는 선배 학생들도 있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Q10. 취업이나 커리어 관련 지원은 어떤가요?
AUT에서는 진짜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요! 실제 고용주들
을 만날 수 있는 커리어 박람회도 있고, 질문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3학년 때는 학교를 통해 인턴십
도 하게 될 거예요. 이력서 쓰기나 면접 준비도 도와주고,
캠퍼스 내 일자리도 소개해줘요.

Q11. 1년 전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이 도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요. 대학 생활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걸 많이 경험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껏 즐기세요. 공부만 하지  말
고요. 뉴질랜드에는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후회 없이
즐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Q12.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영주권 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학생들이 편하게 놀러 와
서 쉴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여는 게 꿈이에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면 좋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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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긴장하지만, 
친구를 일찍 사귀면 유학생활
이 훨씬 더 즐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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